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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울산산업단지 조성 “마찰”
활천리 주민 200여명 항의집회 … 인허가 과정 공개에 재검토 요구

KCC가 울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마을 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.

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주민들은 마을 앞에 흙이 쌓이면서 생활불편이 크다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나

섰다.

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 소속 주민 200여명은 6월22일 울산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.

위원회 관계자는 “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마을 앞에 30여ｍ 높이로 흙이 쌓이고 오·폐수 처리장 등 혐오시

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”고 주장했다.

또한 “시행기업과 울산시는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과정을 공개하고 산업단지 조

성을 재검토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활천리 주민들은 2010년 3월부터 산업단지 공사장과 울산시청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.

활천리 마을은 130여가구에 주민 30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 고속도로와 일반국도, 고속철도 때문

에 4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었다.

KCC 산업단지는 시행기업인 티에스산업개발과 시공사인 KCC건설이 2009년 11월 조성공사를 시작해 현재

10% 가량 진행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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